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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참고자료
 2019년 9월 24일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 방역정책과 과 장 김상경(044-201-2511), 서기관 정재환(2515)

구제역방역과 과 장 김대균(044-201-2531), 서기관 장순석(2537) / 제공일: 9월 24일(총 2매)

아프리카돼지열병 주요 방역 추진 상황

□ (발생현황) 9월 16일과 9월 17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경기 파주와

연천 소재 2개 농장에서 발생한 후, 9월 23일 경기도 김포시(1호)와

파주시(1호)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추가 발생하였다.

○ (김포) 9월 23일 오전에 신고된 김포시 양돈농가는 모돈 4두

유산, 모돈 1두 폐사하였다.

- 해당농장은 1,800여두를 사육하며 울타리가 설치되었으며, 일반

사료를 급여한다. 또한 외국인 근로자(2명, 태국)가 근무 중이었다.

○ (파주) 발생 농장은 농장주가 9월 23일 모돈 3두 유산 증상을

확인하여 파주시에 의심신고를 하였고,

- 해당농장은 돼지 약 2,300두(모돈 200두)를 사육하며, 연천 발생

농장 방역대 내인 약 6.9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.

- 해당 농장에는 울타리가 설치되었으며, 잔반은 급여되지 않았다.

외국인 근로자(1명, 태국)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.

* 아프리카돼지열병(ASF) 발생 현황 : 총 4건
1) 9.16일 신고 - 경기도 파주시 연다산동 소재 돼지농장(9.17일 확진)
2) 9.17일 신고 -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소재 돼지농장(9.18일 확진)
3) 9.23일 신고 -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소재 돼지농장(9.23일 확진)
4) 9.23일 신고 -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소재 돼지농장(9.24일 확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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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(중점관리지역) 이번에 발생한 김포, 파주 두 곳도 9월 17일

부터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.

○ (반출금지) 중점관리지역은 9월 17일 이후 타 지역으로 돼지와

분뇨 반출이 3주간 금지하고 있다

○ (초 소) 양돈 농가 입구에 초소를 설치하여 출입자․차량을

통제합니다.

○ (출입제한) 치료 목적을 제외하고는 수의사, 컨설턴트, 사료업체

관계자는 농장에 3주간 출입이 제한됩니다.

○ (집중소독) 공동방제단, 군 제독차량 등 소독차량을 총 동원

하여 농가와 주변도로 등을 집중 소독한다.

○ (점검관리) 농식품부는 특별방역단(17반 34명) 등이 중점관리

지역 현장에 상주하면서 집중점검하고 있습니다.

□ (긴급방역조치) 9.23일 김포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

열병(이하 “ASF”)이 확진됨에 따라 ASF 확산 방지를 위해,

○ 어제(9.23일) 19시30분부터 48시간* 동안 경기, 인천과 강원 지역의

돼지 농장, 도축장, 사료공장, 출입차량 등을 대상으로 일시

이동중지명령(Standstill)을 발령하였다.

* 경기․인천․강원 일시 이동중지 기간 : ‘19.9.23. 19:30～’19.9.25. 19:30

○ 이 기간 동안 농장, 도축장 등 축산관련 시설에 대한 대대적인

소독 등을 실시한다.

□ (살처분) 농식품부와 경기도가 추가 협의하여 김포 발생 농장에

대한 예방적 살처분의 범위를 발생 농가 반경 3㎞이내까지 확대

하는 등 보다 선제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.


